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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게 용인술은 없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용인술(用人術)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쓰는 기술이다. 거기에는 사람을 도구라고 여기는 철학
이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용인술은 제왕의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것이다. 조폭두목의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주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또 사람 스
스로도 그러려니하고 부지불식간에 노예화 되어갔다. 
 세상의 변화가 느리고 단순 반복적이고 주로 사지육신으로 하는 일이 주된 농경사회나 산업
사회에서는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일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일만년의 농경 사회에 큰 산이 무너진것처럼 산업혁명이란 2-300년 
변화도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란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자체를 송두리채 뒤흔
든 것과 같은 변화는 산업혁명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불과 몇십년의 충격적 진동은 인류역
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용인술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생산의 주요자원은 토지나 산업설비나 돈보다도 사람인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과 
함께하고 적절하게 일하도록 하는 문제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용인
술의 대상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긴요하지 않다. 단순반복적인 일에 쩔은 사람, 열심으로 박사 
교수가 되었어도, 자격증이 많아도 앵무새처럼 흉내나 내고 베끼기나 하는 사람, 횡설수설 촛점
을 흐리고 떠드는 사람 또 머릿수나 헤아리는데 이골난 화이트 칼라는 이제 중요인자가 아니다. 
루치아노 베네통처럼 창조적인 사람, 스필버그처럼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소유자가 필요한 세상
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 어리석은 황제같은 오너나 권위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보스들과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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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목은 노예같은 사람을 끼고 돌기 일쑤다. 고분고분하기 때문이다. 잔소리없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부려먹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에게 노예나 도구 이상의 역량을 요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너나 두목은 답답하다. 더구나 도구처럼 부리고 도구이상 댓가
도 지불치 않았다. 또 도구들조차 감히 보상과 대접에 그리 시비도 걸지 않았다. 알맹이는 오너
나 두목이 편법을 쓰면서까지 송두리채 훑어 먹어도 괜찮았다. 그걸 당연시했고 도구들은 도와
주기조차 했다. 그런 후 어쩌다가 도구들에게 부스러기나 냄새 맡으라는 식이었다. 그러므로 그
런 오너나 두목 밑에는 ‘쓸만한 사람’은 훨훨 떠난 후 노예나 남아있게 마련이다. 살아남아 보려
고 도구들을 쪼아대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부하를 쪼아댈 일이 아니라 두목 스스로를 쪼아대
거나 빠실 일이다. 그래서 부하보다 오너와 두목이 먼저 변해야 한다. 

여인정신(與人精神, Partnership)이 중요하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량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삼고초려의 일화는 싸구려 용인술이 아니라 
여인정신, 파트너십의 발현이다. GE의 잭 웰치가 그의 자서전에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
조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했었기에 성공적이었고 행복했다.” 파트너십을 토대
로 한 CEO의 리더십을 증언한 것으로서 동서고금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그뿐이랴. 성공한 리
더들에게는 위대한 이인자들이 파트너로 몫을 다한 경우가 많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에게는 스티브 발머와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이 있고 마오쩌뚱에게는 저우언라이가 있었다. 한
국유리의 고 최태섭 회장과 신일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고 이봉수 회장의 남다른 파트너십도 한
국에서는 흔치 않은 귀한 사례다. 이들 모두 보스와 부하관계가 아닌 위대한 협력자 정신을 보여
준 모범적 사례인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지적처럼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 시대,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는 여
인정신 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명심해야겠다.


